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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白頭山)은 단군신화에서 ‘태백산(太白山)’으로 불리는 곳으로 고조선 시대 이래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이전 연(年) 50 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백두산을 찾은 것은 이런 백두산의 

상징성과 매력 때문일 것이다. 

 

백두산이 ‘백두’가 아닌 ‘창바이(長白)’로 불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2020 년도에 

‘창바이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으로 등록을 신청했고 2024 년 3 월 

제 219 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창바이산’ 지역을 새로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는데,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백두산을 중국의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지리적 영역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등재도 가능한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질공원 중 5 개가 공동등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펼쳐진 지하동굴인 마블 아치 동굴을, 독일과 폴란드는 국경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이세 강 주변을,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는 두 나라 접경지의 카라완켄 산맥 지역을 

공동 등재했다. 백두산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는 공동등재를 추진했어야 하고, 명칭도 

‘창바이산’이 아니라 ‘창바이-백두’와 같이 중국과 우리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어야 했다. 

 

중국의 단독등재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동북공정에서 중국은 만주 지역을 기원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한다. 

중국은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은 광의의 중화민족이고 그들이 이루어낸 역사적 



 

 

활동도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창바이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을 제기하고 백두산을 중국화하려고 했다. 중국 

정부는 2011 년에 6 부작 다큐멘터리 ‘장백산’을 제작 및 방영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이고 백두산도 중국의 산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7 년 4 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는데, 국가 간 상호존중의 정신이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우리는 수천년 역사 속에서 931 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고 이 중 

438 회가 중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때마다 중국은 우리를 

자신들에게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를 거부할 때마다 침략을 서슴치 않았고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웠다. 6 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주변국에 입조(入朝)를 명했지만 

고구려 영양왕은 이를 거부했고, 598 년 수 문제가 30 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임유관 전투에서 강이식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대패했다. 612 년에는 수 양제가 113 만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전군의 길이는 400 ㎞나 되었고, 발진에만 40 일이 걸렸다고 

한다.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과 용맹에 의해 수나라 대군은 살수대첩에서 전멸하다시피 했고, 

이후 수나라는 국력이 쇠퇴하여 멸망했다. 7 세기 중반 당나라는 고구려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 했는데, 연개소문이 이를 거부하자 645 년 당 태종이 30 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지만 

연개소문과 양만춘의 활약으로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를 비롯한 대당 항쟁에서 승리하여 

당나라를 몰아냈다. 7 세기 말 당나라가 신라의 자주성을 부인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의 일부로 

삼으려고 하자 신라는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던 요동을 선제공격했다. 이에 당나라가 수십만의 

병력으로 침공했는데 신라 문무왕은 이에 맞서 매소성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당나라를 

몰아냈다. 993 년에서 1019 년 사이 고려는 세 차례나 거란의 침공에 맞서 싸웠는데, 1019 년 

3 차 고려 침공에서 강감찬 장군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거란군과 싸워 귀주대첩을 이루어냈고 

이후 거란은 고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모두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는 

중국에 맞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운 전쟁들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엄연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다. 



 

 

 

‘백두산의 중국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백두산이 한민족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중국이 설파하는 ‘창바이산문화론’이 현재의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중국의 단독등재가 관철되었지만 ‘백두산’ 명칭의 

병행표기, 백두산 역사에 대한 왜곡의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도 

백두산의 역사와 상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국의 일방적 역사왜곡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 글은 4 월 25 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